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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sed as the 

textbook for Chinese characters for their children in Chin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and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translate Tcheonzamun poem. In addition, the object of this translation is to know the possible 

relation between this Masterpiece of Asia(Tcheonzamun) and Korean history. The range of this translating work is 

(Tcheonzamun 465th-480th). And the method for the present study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f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book is somewhat old, the Tcheonzamun book of Han (1583) was utilized for this 

study.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You have already(旣) gathered(集). many(墳 ) books(典 )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we (you and me, your wife) do now? (Tcheonzamun 465th-480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465-468 右(Woo) 通(Tong) 廣(Gwang) 內(Nae). My husband! In this wide(右) place, there are(通) a lot of(

廣) things and food in the inner part(內) of this house. It is not bad, it’s good. 469-472 左(Zwa) 達(Dal) 承(Seung) 明

(Myeong). My husband! However, there is formidable(左) place where you can teach your son(s) and daughter(s) in order 

to give(承) them the sagacious wisdom(明) and to make(達) them to be wise. 473-476 旣(Gi) 集(Zib) 墳(Bun) 典(Zeon). 

My husband! You have already(旣) gathered(集). many(墳) books(典)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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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you and me, your wife) do now? 477-480 亦(Yeog) 聚(Tchi) 群(Gun) 英(Yeong). My husband! Now it is time(亦) for 

us(you and me, your wife) to invite our kind(英) friend as our family member! We hope that our son(s) and daughter(s) 

will marry(聚) to the wise daughter(s) in-law and son(s) in-law(群). Keywords: My husband! You have already(旣) gathered(集). many(墳) books(典)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we(you and me, your wife) do now? (Tcheonzamun 465th-480th).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wrote in his book that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has been used as the textbook 

for Chinese characters for their children in China.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Recently,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translate Tcheonzamun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and on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Kim, 2023).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translate Tcheonzamun poem. In addition, the object of this translation is to know the possible relation between this 

Masterpiece of Asia(Tcheonzamun) and Korean history. 

 

MATERIALS AND METHOD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as Tcheonzamun (千字文) in Korea (Han, 1583). Park et al., (2021) 

translated Tcheonzamun poem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And Kim (2023) translated the poem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f Tcheonzamun. The range of this translating work is (Tcheonzamun 

465th-480th). And the method for the present study is through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of Tcheonzamun (Park et 

al., 2021). The book is somewhat old, the Tcheonzamun book of Han (1583) was utilized for this study. 
 

RESULTS AND DISCUSSIO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s called in Korea as Tcheonzamun (Han, 1583). The range of this translating study 

for Tcheonzamun is 16 Chinese characters (Tcheonzamun 465th-480th). The title of this study is ‘My husband! You have 

already(旣) gathered(集). many(墳) books(典)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we(you and me, your wife) 

do now? (Tcheonzamun 465th-480th)’. The next is the result of this study.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465-468 右(Woo) 通(Tong) 廣(Gwang) 內(Nae). 

My husband! In this wide(右) place, there are(通) a lot of(廣) things and food in the inner part(內) of this house. 

It is not bad, it’s good. 
 

469-472 左(Zwa) 達(Dal) 承(Seung) 明(Myeong). 

My husband! However, there is formidable(左) place where you can teach your son(s) and daughter(s) in order to 

give(承) them the sagacious wisdom(明) and to make(達) them to be wise. 
 

473-476 旣(Gi) 集(Zib) 墳(Bun) 典(Zeon). 

My husband! You have already(旣) gathered(集). many(墳) books(典)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we(you and me, your wife) do now? 
 

477-480 亦(Yeog) 聚(Tchi) 群(Gun) 英(Yeong). 

My husband! Now it is time(亦) for us(you and me, your wife) to invite our kind(英) friend as our family member! 

We hope that our son(s) and daughter(s) will marry(聚) to the wise daughter(s) in-law and son(s) in-law(群). 
 

The following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0 February 2015. 

 

깨우쳐서 마음이 밝아지도록 이어주는 것 -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야시(林) 오지이상을 보내시어. 

23 깨우쳐서 마음이 밝아지도록 이어주는 것 (천자문 둘 (좌달승명)左達承明)..... 쓰기 시작한 날: 2012년 6월 2일. 

안녕하십니까? 멋있는 천자문 두번째입니다. 이번 글의 번호는 1000자문에서 465-480번째 입니다. (우통광내) 右

(`) 通(-) 廣(V) 內(`). 오른쪽을 보니(右) 집의 안쪽은(內) 넓어서 곡식이나 재산이 많아 보이는데(廣), 이런 곳으로 

통하고 있어요(通). 참 부러울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천자문(千字文) 쓰신 분은 재산 물려주는 것 보다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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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구만요. 네! “깨우쳐서 마음이 밝아지도록 이어주는 것”입니다.] (좌달승명) 

左 (V) 達 (/) 承 (/) 明 (/). 한편, 왼쪽을 보니(左 ) 이곳은 지혜로움을 깨우치면서 밝은 깨달음을(明 )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承) 있네요(達). [제가(상덕 아오스딩)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우리 보화 엄니(어머니)는 

어느날 외한아부지(외할아버지) 집에 다녀 오시더니 의자를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느그(네) 외한아부지 집에서 

가져올 것은 없고 너 앉아서 공부하라고 의자 하나 가져왔다!”라고요. 외한아부지는 그때 광주에서 캬바레를 하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의자를 한 개 가지고 오신 것이었어요. 외한아부지는 큰딸인 우리 보화엄니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으셨겠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화엄니의 친엄니(저에게는 친 외할머니이지만, 

저는 외할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화엄니를 낳고나서 외한아부지 집에서 쫒겨 나가셨기 

때문이랍니다)가 옆에 안 계셨기 때문이었겠지요...] (기집분전) 旣(`) 集(/) 墳(/) 典(V). 둘째 줄처럼 그렇게 밝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규범에 관한 책을(典) 높게 세워 놓을 정도로(墳) 벌써(旣) 꽤 많이 모아 놓았지요(集). [엄니는 

의자 없이 공부하는 제가 안타까웠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돈 대신 의자를 한 개 가져오신 곳이지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나서 쉬는 그런 의자였겠지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1970년대 초반에는 집에 공부할 책상과 

의자가 있는 집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저는 보화엄니가 가져다 준 그 접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재미있게 했습니다! “보화엄니 고마워라우!(고마워요) 제가 이 만큼 큰 것도 엄니랑 우리 일수요셉 아부지 

덕분이어라우!(덕분이어요)”] (역취군영) 亦(`) 聚(`) 群(/) 英(-). 둘째 줄처럼 그렇게 밝음을 이어지도록 했더니, 

(자녀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이웃일까요?) 똑똑한 이들(英) 역시(亦) 많이(群) 모여들었어요(聚). [저는 제 아내 

현희 레지나를 보고 있으면 ‘아주 부드럽지만 때로는 몹시 엄한 선생님’ 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있으면, 현희는 반드시 그것을 말합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하면 남편인 제가 “분명히 화를 

낼 것임”을 알면서도 한 마디 합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보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내가 피곤한 것 안보여! 나 쉬고 싶단 말이야!!!” 라고 화를 냈지요. 그래도 저는 또 다시 현희의 지적을 

듣기 싫어서(?) 그 일을 하곤 했습니다. 현희가 해준 때로는 쓰디쓴 그 조언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씁니다, 2013년 5월 11일 부활 제 6주간 토요일. 

185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야시(林) 오지이상을 보내시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처음 쓰기 시작한 날: 

2015년 2월 8일. 저희 부부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 한 분이 바로 하야시요시히로 (林義

廣) 오지이상입니다. ‘오지이상‘은 ‘할아버지‘라는 뜻의 일본말인데, 우리집 아이들이 모두 ‘오지이상‘으로 불러서 

우리 부부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야시 오지이상은 택씨를 운전하는 기사님이셨습니다. 딸이 한 명 있고 

손자가 두 명(세이이치, 가오루), 손녀(미까)가 한 명 있습니다. 딸이 재일교포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들과 오고가며 지내는 동안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현희를 딸처럼 저를 사위처럼 여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위에게 주고 싶었던 사랑을 같은 ‘한국사람’인 저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지요. “그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주위 일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주곤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천주교신자 유학생 몇 사람이 히가시야마(東山) 성당에 미사 끝나고 서있는데, 오지이상이 

우리 유학생들에게 다가오시더니 우리말로 “밥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분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해야 되는데, “밥 잘먹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하신 것이었지요. 고마웠습니다. 

오지이상의 우리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요! 그분은 택씨 운전 기사님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부인인 하야시다마꼬(林玉子) 오바아상(‘오바아상’은 ‘할머니’)과 함께 가족들과 바깥에서의 식사 자리에 저희 

가족도 함께 초대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후지(富士)산 여행 때에도 우리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일본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갔지만, 그곳 학생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야시 

오지이상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지요. “지금 이 시간이 김상(저 김 아오스딩을 가르킵니다)에게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오!”라고 말해주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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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야시(林) 오지이상을 보내시어“ 우리 부부를 위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둘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 박 현희 레지나와 김 상덕 아오스딩 부부 드립니다, 2015년 2월 10일 저녁. 

 

The them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473-476 旣(Gi) 集(Zib) 墳(Bun) 典(Zeon). My husband! You have already(

旣) gathered(集). many(墳) books(典) for your descendants. My husband! What shall we(you and me, your wife) do now?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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